2. 헨젤과 그레텔과 마녀(링크♡)

경고-백합물에 내성이 없으신분과 임산부 및 노약자는 감상을 자제 해 주십시요,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주인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잇힝♡ 


헤메임의 숲의 아주 깊은 곳. 나무 사이로 태양이 빛나며 과자 집이, 돌연 자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린 그레텔은 무척 기뻐하고, 헨젤의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있지, 있지, 이거 굉장히 맛있어. 언니도 먹어」

「알았으니까, 천천히 먹으렴. 이거 봐, 뺨이 크림투성이야」

하자, 별안간 검은 그림자가 춤추듯 내려와, 헨젤은 당황해 동생을 감쌉니다.

「아주 실컷 잘 먹어줬구나」

윤기가 도는 참나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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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서로 붙인 자매를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보고, 마녀는 흥하고 콧소리를 냈습니다.(뭐야. 아직 꼬맹이 아냐. 이런 걸 처리해야 하다니 누워서 떡 먹기라고)

라고 말하면서, 놀란 눈동자, 하얀 피부, 살랑살랑한 머리카락에 깨닫지 못함에도 가슴이 철렁.(응~ 먹는 건, 잠시 귀여워해준 다음에 할까)

「너는 내 하녀, 꼬맹이는 우선 큰 다음에」

마녀가 노래하듯이 주문을 읊자, 어~머 신기하게도! 헨젤은 메이드로, 그레텔은 작은 공주님으로 대변신.

「우와아……마법이다!」

두 사람의 웃는 얼굴에 마녀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꺄~, 잠깐 뭐야 이거!? 엄청 귀엽잖아!)

다른 의미로 자매를 먹어버리고 싶어진 마녀는, 그 충동을 억누르며 달콤한 생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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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게 된 계모가 마녀를 방문해 왔습니다.

「아직 죽이지 않은 거야?」

「나에게는 내 방식이란 게 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문 그림자에서 우연히 들은 그레텔.

「엄마가, 언니가, 나쁜 사람이었다니……」

엄청난 쇼크에 열이 나, 병으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레텔, 괜찮아!?」

걱정이 되어 베개 옆에 앉은 마녀. 열로 들뜬 소녀의 팔이 사뿐히 허공을 찾습니다.

「언니……가지 마」

붙잡은 그 손을 꼭 마주잡아, 마녀도 뭉클.

이마를 차갑게 하거나, 열을 재고, 스프를 먹이며, 철야로 간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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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마녀의 상냥함에, 헨젤과 그레텔도 마음을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언니, 그렇게 책만 읽지 말고, 여기로 와서 차라도 어때요?」

「그레텔은 말야, 언니가 앙~ 해줬으면 해!」

따르기 시작한 소녀들에게 마녀도 아주 만족해 하며 기뻐합니다.

「자, 그레텔, 얼마만큼 컸는지 안아서 재볼까~」

「아~, 헨젤의 무릎베개 정말로 기분 좋아!」

몸 밖으로 솟아나는 행복에, 냉정함으로 먹고 사는 마녀도, 이제 흐물흐물합니다. 계모로부터 받은 살인 의뢰 따윈, 머리로부터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 푹신푹신한 침대, 달콤한 과자에 마녀의 사랑. 언니에게 응석부리고, 응석 받아,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가난했던 헨젤과 그레텔도, 더 없는 행복의 기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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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 사람의 행복을, 냉혹한 계모가 유쾌하게 생각할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언니로 둔갑하여 자매의 목숨을 노립니다.

「헨젤, 아궁이의 불의 상태를 봐주렴. 자, 더 안쪽까지 머리를 넣으렴」

팔을 잡은 순간, 헨젤은 핫 하고 깨달았습니다.

(언니라면, 더 상냥하게 접촉할 터.)

「당신, 누구!?」

그 때입니다. 휙 하고, 달콤한 향기와 함께 그 의지하는 검은 그림자가 춤추듯 내려왔습니다.

「기다려! 내 귀여운 동생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계모는 아궁이에 억지로 밀어 넣어져, 화염이 그것을 삼킵니다.

「이제 괜찮아. 자, 두 사람 다 여기로 와서 키스해줘!」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